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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가 없다던 소년이 숫자

를 세고 서핑을 배우는 등 

기적적인 행보를 보이고 

있다. 

노아 월(6, 사진)은 출생 

당시 뇌가 없어 살지 못할 

거라던 의사들의 진단을 

뒤집고 놀라운 성장세를 

보이고 있다. 노아는 이제 걷는 법과 스키 타는 법을 배

우고 싶어한다.

영국 컴브리아주 출신인 롭 월과 셸리 월 부부는 임신 

3개월 차에 태아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. 

노아는 척추이분증과 그에 따른 수두증 (뇌수종)을 앓

고 있었으며 희귀 염색체 이상이 동반된 상태였다. 의

사들은 노아의 뇌가 없거나 있어도 보통의 2% 수준밖

에 되지 않는다며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진단했다.

월 부부는 다섯 차례에 걸쳐 의사들에게 중절 수술

을 권유 받았으나 끝까지 노아를 포기하지 않았다. 놀

랍게도 노아는 제왕절개 수술을 위해 모여있던 12명의 

의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란듯이 스스로 세상 밖에 

나왔다. 셸리는“아기는 놀라울 만큼 우렁찬 울음소리

를 내뱉었다. 우리는 거기서 노아의 강인함을 엿봤다.”

고 전했다.

노아가 태어나자 월 부부는 아들을 오스트레일리아

중국 상하이의 한 여성이 음주운전 중“제발 날 잡아

가!”라고 외치는 모습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에 

올렸다가‘소원’대로 경찰에 체포됐다.

지난달 18일 저녁 중국 상하이 칭푸에 사는 이 여성은 

술을 마신 후 직접 차를 운전하며 집으로 돌아가면서 

자신의 모습을 촬영해 위챗 모멘트에 올렸다.

그녀는“음주 운전 중, 제발 잡아가 줘. 감옥에 가면 한 

달에 5kg이 빠질 거야. 마르고 싶은데, 집에는 맛있는 게 

너무 많아!”라고 말했다.

결국 당일 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결국 그녀를 찾아내

고야 말았다. 그녀의 자택에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에도 

그녀는 술에 취해 있었다. 그녀는 경찰을 보며“나 잡으

뇌 2%밖에 없다던 소년이 보여준 기적

자랑할 걸 해야지

의 한 두뇌센터로 옮겼다. 그곳에서 노아는 신경생물물

리학을 기반으로 한 인지운동과 물리치료 등 뇌훈련을 

받았다. 

롭은“그 치료는 일반적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

가 아니었다. 그러나 우리는 노아에게 삶의 기회를 주고 

싶었다.”고 밝혔다. 

다행히 치료에 효과가 있었고 노아가 세 살이 되었을 

때 노아의 뇌는 80% 가까이 회복돼 있었다. 롭은“많은 

의사들은 노아의 뇌가 발달하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노

아는 이제 스스로 일어설 줄도 알고 숫자도 셀 줄 안다.”

며 벅찬 모습을 보였다. 그는“노아의 뇌가 심하게 찌그

러져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정신장애가 동반될 가능성

이 높다지만 해맑은 아들의 모습에서 행복을 느낀다.”

며“노아가 아직은 휠체어에 묶여 있지만 언젠가 스스

로 걷고 원하는 대로 스키도 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

바란다.”고 덧붙였다.

버스를 놓칠까 봐 뛰어가던 청년이‘벌금폭

탄’을 맞았다. 

지난달 27일‘서울신문’에 따르면 콜롬비아 

보야카에서 사는 청년 안드레스 아리아스는 

시외버스로 출퇴근하기 위해 평소처럼 터미널

로 나갔다. 시계를 보니 벌써 자칫하면 버스를 

놓칠 수도 있는 시간. 아리아스는 버스를 놓치

지 않으려 달리기 시작했다.

경찰이 그런 그를 불러 세운 건 약 4~6m를 

달렸을 때다. 경찰은“공공장소에서 뛰는 건 

질서를 허무는 행위”라면서 벌금형에 처하겠

다고 했다. 아리아스는 황당한 얼굴로“회사에 

지각하지 않으려고 달린 게 죄라고요?”라며 

항의했지만 경찰은 막무가내였다.

경찰이 넘긴 고지서를 보니 그에게 부과된 

벌금은 83만3,000페소(약 280달러)로 그의 1

개월 치 월급에 달하는 돈이었다.

이 일은 아리아스가 사연을 SNS(사회관계망

서비스)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.

아리아스는“내가 잘못한 건 없다고 본다. 지

각을 하지 않기 위해 달린 것뿐인데 경찰이 벌

금을 부과했다.”고 억울함을 호소했다.

그는“벌금은 내 한 달치 월급 전액”이라면

서“벌금을 내면 먹지도 못하고, 월세도 낼 수 

없게 된다.”고 말했다. 그러면서“설사 뛴 게 잘

못이라고 해도 겨우 4m 달린 것을 두고 월급

을 벌금으로 내라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

다.”고 했다.

이어“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출근길에 달리

는 것도 경찰의 눈치를 봐야 하게 됐다.”면서 

“공공장소에서 달려야 하는 일이 생기면 먼

저 주변에 경찰이 있는지 살펴보라.”고 주의

를 당부했다.

콜롬비아에선 최근 경찰의 비상식적 단속이 

도마에 오르고 있다.

앞서 콜롬비아 경찰은 무허가 노점에서 만

두를 사먹었다는 이유로 손님에게 벌금을 부

과해 비난을 받았다. 인터넷엔“무허가 노점을 

단속해야지 손님을 처벌하는 게 말이 되냐?”

는 비판여론이 들끓었다.

뛰었다고 벌금형
받은 남성

러 온 거예요? 진짜? 진심?”이라고 묻기도 했다.

음주 측정 결과 그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20mg/ 

100ml(0.2%)로 처벌 대상이었다. 결국 그녀는 벌점 12

점, 운전면허 정지 6개월, 벌금 1,500위안(약 250달러) 

처벌을 받았다.

그녀는 친척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황주 한 사발

을 마셨고, 집까지 2km도 채 되지 않아 직접 운전대를 

잡았다고 밝혔다.

하지만 술에서 깨어난 그녀는“술김에 눈길을 끌고 싶

어 동영상을 올렸다.”면서“너무 후회된다.”고 말했다. 

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“소원 성취한 것을 축

하한다!”며 그녀를 조롱했다.

▲ 노아가 태어났을 당시인 2010년 뇌 사진

  (왼쪽)과 3년 후 회복된 뇌 사진(오른쪽)


